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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dy fluid(뽑被) is a general term for normal mucus in human body, including s하iva, 

gastric juice, intestinal juice and articular fluid in joints as well as tear, running nose, 
sweat, etc.. The formation 며 Body fluid goes through two 따ases. First phase is dige않ion 

。f food at stomach, and then evaporation and classification of energy at Triple W와mer띤 
烏〕. More technically speaking, Bod~; R띠d is divided into the Jin(律} & the Aek(觀〉

Aek is a very mild and water-like fluid, runs deep into 얘ie in따nal organs. Jin is a 
thick and sticky liquid, running shallow under the skin or in the joints of limbs. Major 
roles of body fluid over the body are to moisturize the internal organs, flesh, skin, etc., to 
soften the joints, to fill the bone marrow, and to balance Yin and Yan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ole of body fluid and how to differentiate them. the liquid 

metabolism in the human body, and the formation and change of sweat, urine, tear, spit, 
bone marrow, etc .. The imbalance of Yin and Yang and disturbance of Triple warmer's 

evaporation lead into lumbago, leg weakness and edema is also explained here. 

Key word : Body fluid(律波), Trip1e warmer(三魚), Yin and Yang. 

| - 績 論

律被은 인체내외 정상수액에 대한 總稱으로 

서 띤흉被 • 뽑被 • 陽波과 關쉽n뺨더}의 액체뿐만 

아나라 눈물 콧물 땅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運被의 生成은 ;it觀。l 牌뿜의 運ft 吸收과정 

을 거친 다음 다시 드魚의 氣化作用어! 힘입어 

分別轉化하는데 가인한마. 律과 波의 쳐야에 

대책서 T靈樞 • 決氣』에 “購理가 열리면 많은 

땀야 흐르게 되는데 이를 일러 짧아라 하고, 

水製을 먹어 氣가 충만해저변 骨 부위로 스며 

들어가 적셔 f풍關節을 屆↑뼈할 수 있찌 하고, 

腦麗를 補益하고 皮}협를 潤澤하게 하는 것을 

일러 總이라고 합니다r라고 하여 分布와 판 

狀의 차DJ에 따라 律과 練의 陰陽으로 구분하 

였는데, 滾은 성질이 柔하여 五魔의 깊고 어두 

운 곳까지 들어거므로 水에 가까운 流動하는 

물질이고, 律은 생질이 짧하여 空觀 皮)尊 동으l 

얄은 곳에 흐르므로 點被性야 강하여 流動하 

지 못하는 물질이다. 이의 주된 作用은 전신에 

부포하여 %옳뼈 . !lJL肉 ·經服 · 皮廣를 적사면서 

기르고, 關節을 원활하게 하며, Ii隨와 骨隨를 

滋潤하여 채우고, 人體陰陽의 平衝을 조절하는 

것이다. oJ 러한 작용올 하는 澤被。l 부족하였 

을 때 나타냐는 病證에 대하여 『靈樞 · 決氣」

1) 願理發뺀하야 퓨出癡癡을 是謂밟이요 짧入혔‘ 
滿하야 햄澤注於骨하나 骨屬없뼈하고 뺑澤補 
益없얼廳하고 皮I홈i뿜澤을 옮謂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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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剛이 고갈되면 귀가 멀고, 氣가 고갈되면 

눈이 멀고, 뿜이 고갈되면 |짧理가 열려서 땀이 

많이 흐른다. 被이 고갈되면 셉’關節을 원활하 

게 JiTI{I배하지 못하고 피부색이 초혜하며 O싫隨 

가 줄어들고 다리가 시큰거리며 귀가 자주 운 

다‘ Jfil.이 고갈되면 피부색이 창백하고 초혜하 

여 윤기가 없고 經l派이 空虛해진다‘2)”라고 하 

여 각각의 病證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木篇은 l$:과 波의 機能과 딛別點을 제시하 

였고, 인체의 여러 가지 水被代짧에 관하여 설 

명하였으며, !$~왔의 變化 즉 땀, 오줌, 눈물, 

침, 隨波의 생성원리와 이의 흐름에 대해 해설 

하고, 陰陽의 不和와 三뽕의 氣化失常이 牌痛

n떤埈 水l恨}힘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篇名을 五據i$波別이라고 하였다. 

木篇의 내용은 『黃帝內經太索』卷二十九 r律­

波」, r黃帝針찢닥lζ經』卷一 第 f三 「많波五別 

J, 『類經』卷十六 *£病類 第五-|·八 r五縣律被別

」에 소篇이 실려있고, 『醫學鋼티』강-t·三 r13 淚

不11;」, 『|때맙論』 쌍 r. 「牌띔L훤寶傳變論j에는 

本網 내용 일부가 실려있다. 

木篇의 내용은 2훨으로 나누어지는데, 第一

章은 젠被이 五魔의 작용에 따라 변화하여 國

與氣. ff. 파·뺨·水服이 생성되는 기전에 

대해 논술하였고, 第二후은 웰波의 변화에 따 

라 발생하는 順背痛 }~섞俊 水服의 병리기전에 

대해 논술하고 있으므로 醫쩔의 水被代짧 面i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版本의 誤該를 바로잡고 正確한 註釋

을 가려내고, 여기에 戀!&와 國譯을 }JU함으로 

써 原文을 보다 정확하게 理解하도록 하기 위 

해서 본 핍究에 착수하였다. 

2) 해脫者는 耳했하고 氣脫者는 目不明하고 빨!뾰 
者는 陳웬閒하야 ff大빠이라 被脫者는 骨屬屆
1111不;flj하고 e.天하며 腦嚴消하고 맴埈하며 耳
數嗚이라 !Ill脫者는 色白天然不澤하고 其服空
L훤하니 j比其候ill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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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昭究方法 및 資料

1 . 鼎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內

容別로 二章으로 나누고, 正文과 註釋의 原文

에 戀11::1;를 하였으며, 校빼 · 字句解 · 較註 • 考

察 • 直譯 • 意譯 · 結語의 Ii頂으로 댐究하였다. 

가. 正文의 l짜木은 聚珍做宋版印本 r黃帝內

經靈樞』로 하였다. 

나. 『類經』, 『靈樞經校釋』 및 『黃帝內經章句

索51』을 參考하여 그 內容을 二章으로 

나누었다. 

다. 應~!;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현대화하였다. 

라, 校짧1은 r表 ·」의 文敵을 沙-繼하여 .lt較

5댐훌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답과 페|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r表二j의 十三種 ljFf究資料의 註

釋들을 같은 內容 別로 모아 ‘0’로 구 

분하였고,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몇見의 對象이 되는 

註를 뼈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

釋의 原文들은 뼈註處理하여 參考하도 

록하였다. 

사, 直譯은 正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 

다. 

아. 효譯은 校빼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

蓋된 意、快까지도 數仍하여 解釋하였다. 

자. 本 .다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월에에 

‘()())’, 字句解에 ‘(00)’, 較註에 ‘[O이’, 引

애文敵에 ‘『00』’, 文敵의 章節에 ‘roo」’等

이며, 뼈}註는 ‘1), 2), 3), 4) .. 

- - ’의 --連짧號로 表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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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鼎究資料

짧號 휩 

〈表一〉 校勳 뿔名 및 略隔

略 稱名

元至元己JIP胡&刊本 胡本

明成化-|-年甲午熊a:;種德
熊本

堂刊本
3 明爛삼뿔林周日校重刊本 

4 明萬歷二十九年醫統正服
寶書本

明金俊尙義顆刊本
6 明刻本

7 上海뼈했樓影印道藏本 
守山關刊本

日本舊妙本
10 日本田中淸左衛門本

11 黃帝內經太素

12 黃帝$$.甲ζ經

5 

8 
9 

周本 黃帝內經
靈樞校注

統本
語譯과 

靈樞經校
釋에서 
인용 

金陸本
明本

藏本

守本

日妙本
티刻本 

太素
甲 z_,

mm 

-M-m-m 
9뒀馬合11本 

黃帝內經素問靈樞
까景全書 @j寒論

9쩔몹論 
醫學網담 

陽寒

牌몹論 

網 g

合本

〈表.二〉 較註 書 a 및 略稱

짧號 註釋家 時代 書 R 略稱

楊上善

2 馬i않 

3 張介췄 
4 張志願

5 II테應 

6 黃元細

7 f관波元簡 

8 章簡

9 楊維傑

10 郭露春

11 河北醫學院

12 程士德

13 李今庸

F롭 黃帝內經太素 楊

明 黃帝內經靈樞注 = 

證發微 ”· 
i꺼 類經 景톰 

淸 靈樞集注 張

淸 素問靈樞類幕約 γ~ 
註 ·~ 

1756年 靈樞感解 黃

1808年 靈樞識 月波
1825年 靈素節注類編 章

黃帝內經靈樞譯
1976年 解

黃帝內經靈樞校
1981年

注語譯

1982年 靈樞經校釋 校釋

高等中醫院校敎
1985年

學參考흉흉書內經 

新編黃帝內經網
§ 

川. 本 論

第-章. 五滾의 生成機轉

I原 文l

옳帝問予뺏伯티 **&λ手D하야 輸

(1) 予陽휩연 其밟)j1J.l홉죠하냐나 £寒衣

짧아 연 체f월淑 (2)與氣1) 요 £熱:j<.)좋2) 

띤 Jlllj월 ;f。l 요 悲홍$\.#-(3) 。1 연 Jllj,l월파 

。l 요 中熱명鎭이 연 체흙딴훌요 ~‘쫓LI껴 i확 

。l 연 체쫓u훨ξB윈塞,퍼不行하고 不行R’u훨 

7]<.$:(4} 이나 ~~共然샌.냐 不~其何lb

生3) 이 나 願뼈共i효4) 하노이 다 

‘l솟伯티 水혔합λ手05) 에 其P~;lj°오i 

하。￥ 용注其海6) (5) 하나 i후까용이 용k共 

i쓸라 *£호 三첼、 :1::$\.7) 하야 以溫JIJL J쳐하 

고 ic.Jt꺼용는 흉共쌓아요 共流쩌不行8) 

휴는 i훨꺼찾아 라 £훌衣l풍 에勝}!.閒 *£효 

ittl:: 。1 냐 寒flf-f分F선 9)ξ問하。F 聚*

체채痛。1 요 £寒 Jl'J勝理閒하야 쫓u흙不 

行l이 라야 7]<.下짧手勝Jlil:.11) 하나 째j훨채정 

與좋L랴 죠藏7늑꺼양에 ’‘;;옳j;초요 죠f.,l월ξ 

聽이 요 퇴 X훨ξ候12) (6) 요 뼈흙ξ相 (7) 

。l 요 /If-)월ξ將13) 。! 요 R후흉ξ衛(8) 요 

합청i;초外14) 라 *£료 죠藏승R훈.Zi:후째 

은 盡上i흉手티이호매 ·>:;悲좋L#- 체,t; 系 

念하고 ,;.系,훌 JlljJI후챙£하고 ~챙& JllJ생上 

溫15) 이라 夫,i;系與뼈는 不能常짧16) 냐 

↑;上쑤下 ti£ ~i7i"Ji.ft.ilil7) 옷라 中熱

웠1) 휩中消殺하고 f힘 tt JllJ蟲上下作18) 하 

。F R흉 11 if.흥F 꿇효 1)$,.i하고 1)$1 Jllll9) 

황팩 故료 연흉ili 。l 나이다 

I校빼l 

1) 寫i弱與氣; 『傷寒』 成注 卷五에는 ‘짧淑’로 

되어 있다. 

2) 天熱衣原; r甲Z;』卷-- 第十三에는 ‘天暑衣

原’로 되어 있다. 『校釋』에 “아랫 문장 ‘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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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衣l탠 則!짧맹閒’를 보더라도 ‘天챔衣땅’라 

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3) 其何lil 生; 『太素』卷二 ~)L i$波과 『帳注

木』에는 모두 ‘其所다I生’으로 되어 있다. 

4) 願lfll H;道; 『太系』!(f;=.l)L 律波에는 ‘願llil

其說’로 되어 있다. 

5) 水썼皆入T디. 『牌입論』 卷J: l때띔 I룹實傳 

變論에는 ‘水폈入口’로 되어 있다. 

6) 各t:Lfl/if.i: 『띠ζ』싫 · 짜←|·三에는 ‘分注Jt 

/if.i ’로 되어 있다 

7) J;봐u氣; 『太素』양?. j-)L 닮波과 『띠ζ』 

쌍←→ %}十프에는 모두 ‘上빵It! 氣’로 되어 

있다. 

8) 其流띠不行; 『太素』卷= 1-)L 많波과 『떠 

Z」』卷 ·mt·느i에는 모두 ‘其留띠不行’으 

로 되어 있다. 

9) 짜留f分쩌; 『帳注本』에는 ‘겠w.rr‘分{성’으 

로 되어 있다 

1이 氣잃不行; 『太素』卷τ 1-JL 받波과 『 Eflζ』

卷一 짜十三에는 모두 ‘氣海끼、行’으로 되 

어 있다. 

11) 水F留子院ID\:: 『며ι』상 • 第十三과 『馬l't

木』 『~~注本』에는 모두 ‘水下流千將빠’으로 

되어 있고, 『太素』상二十)L 많波과 『藏本』

에는 모두 ‘水下엠'f-)않빠’으로 되어 있다. 

12) 디쩌之候; 『藏木』에는 ‘티寫之候’로 되어 

있고, 『網텀』卷十三 B淚不止에는 ‘텀馬之 

뻐’로 되어 있다. 

13) 따寫之將; 『鋼섬』卷 t·三 덤淚끼、止에는 ‘llf 

j똥之榮’으로 되어 있다. 

14) 웹댐之낀外; 『太素』챈二 UL 앨波에는 ‘뽑 

댔之主水’로 되어 있다 

15) 心系急則)]$願 )J$댈則l'&l;값; 『太素』卷=-t·

)L i$뻐과 r띠ι』卷 · 第 !→프에는 모두 

‘急則뻐뺏짧 盤則被上값’로 되어 있다 

16) 夫心系與뻐 不能常짧; r太꿇』卷二 「九 l'f'; 

l'iJ(에는 ‘夫心系짧)J$ 不能常짧’로 되어 있 

고, 『버6』양 · 第|·프에는 ‘夫心系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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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能常짧’로 되어 있으며, 덴흉注本』에는 

‘夫心系與뼈 不能盡趣’로 되 어 있고, 『統

木』 『金像木』 『 U妙本』에는 모두 ‘夫心系

與IJili 不能쩌’與’로 되어 있다. 

17) 샀而位出; 『太素』卷=-|·九 l'f';~에는 ‘l法而

'Ill 出’로 되어 있고, 『며ι』卷一 第十三에 

는 ‘I法IT디빠 IL\ ’로 되 어 있다. 

18) 蟲上下作; 『티妙本』에는 ‘蟲上下作’으로 되 

어 있다. 

19) 故몹鍵 엽繼則; 『太素』卷二 1·九 ~l'IJ(에는 

‘에〔繼 繼則’으로 되어 있다. 

I字句解]

(1) 輸; 送也, 보낼 수. 

(2) 때’ 1*同, 오줌 뇨 

(3) #‘ w也, 아우를 병. 

(4) 水服; 않~!fB의 침범으로 牌엽의 댄化機能 

이 장애를 받아 l陽띔에 水氣가 모여 생 

기는浮睡證 

(5) 海; 四海, 즉 짧흘海0짧), 氣海(뼈마1), m海

(衝l派), 水없之海( 입)를 말한다. 

(6) 候. {꾀望, 망보는사람 후. 

(7) 相; 띤官之長, 정숭 상, 재상 상. 

(8) 衛. 護也, 지킬 위. 

I較 註l

[1] 水뤘入手口 輸千陽몹 其波別寫ii. 天-­

衣깜# 則寫j弱與氣 天熱衣l享則됐ff 悲哀氣#;則

웰{{L 中熱뽑鍵則寫睡 !fll氣內평 則氣탬之閒뿔 

ITIT不行 不行則寫水帳 奈知其然也 不知其何由

生願閒其道

楊 • 폈 • 景많 • 黃 · 程 • 『校釋』 • 흥B은 “五波

이라는 것은 陰精의 총칭이다. 이 편에서는 翊

(오줌) ff(땀) 位(눈물) 禮(침) 水(부종)로 보았 

으니 그 이름이 다섯가지며, 「宣明五氣篇」에서 

는 五m짧은 律被을 化生하니 心의 챈波은 ff이 

요, 뼈는 澈요, 따은 淚요, 牌는 빠(끈적한 침) 

이요, 뽑은 睡(맑은 침)이라하니 이것이 五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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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r決氣篇」에서는 精 氣 律 陳 血 服이라 

고 하였으나 그 변화된 것이 여섯이라는 것이 

며, 또한 道家에서는 f영 睡 精 律 ff 血 波이 

라하여 일곱야라 하였지만 五波에 속하지 않 

는 것이 없다ψ라고 하였다‘ 

[2] 水題皆入子口 其味有五各注其海 律被

各走其道 故三;뿔出氣 以溫IJJL肉 充皮!寶 薦其律

其流而不行者寫%&

楊 • 庸은 “五味는 五魔 四海로 흘러 들어가 

나 따魔 心R짧은 血을 .::'E宰하는 까닭에 신맛 

쓴맛은 血海로 들어가고, 牌廳은 水觀之氣를 

主宰하므로 단맛은 水顆之海로 들어가며, 뼈魔 

3) 楊‘ 輸는 홍랐也니 *題入於口하야 i행於陽뿜 
之中하야 化寫뚫練에 fL有五ZIJ하니 則五種~
~이라 凡所言滅者는 通名寫律아니 經稱律者
를 不名옳波 1故로 滅有五也라하니 此는 略짧 
五被하야 請解其義也라 。張; 此는 論精別而
寫律~~ 짧m흥~ f풍位寫q훨也라 .景居; 죠 
滅者는 陰精之總稱也라 本篇엔 以i弱/fl\[띤흉水 
하니 故로 名寫五며 宣明五氣篇엔 g五藏化
~하나니 心寫ff이요 師寫演요 llH똥淚요 A왜 
f똥t延이요 쩔寫뺑라하니 ;옮寫五被이여 決氣篇
엔 B精氣r암被rfllH없이라하니 其辦有六이며 又
道家 B~휩n훔精律‘규I따波아라하니 其r.‘則七아 
나 皆無非五波之願耳라 O黃; 짧/fj'\[n훨水가 
是五練。l라 。程; 錫는 없同이라 鍵은 영pf$iJl!l 
니 f옹져l能障댐;Z一이라 睡는 指!建被야니 牌
뽑有熱하야 功能障陽면 I맺被分泌過多라 素問
宣明五氣篇어l 謂牌f풍빠 뻗H옹띤훌라하니 l'JU1比處
睡는 當包括빨在內라 C校釋: 水題入子口而轉
輸꽃lj 뿜陽하악 所化生的律波여 分寫五種하나 
如天氣寒冷하고 衣服單傳時앤 多化PR與氣요 
天熱하고 衣服原時엔 多化규이요 情絡悲哀하 
야 氣#子上이연 就{t.J'홉뼈요 因中魚有熱而몹 

뺑繼이연 則化德면흉滅이요 !!'IT氣內R且하야 陽氣
M塞하야 不能宣뽑〔水氣연 就成종종J)cff둥이니 :& 
知道這些情t兄이나 但不知其化生的道理하니 
請休講一下。l라 O郞; 水뤘進入뿜題하야 輸送
到陽뿜면 其며的淑體分짧五種하니 如天寒衣
짧엔 就多化薦'*與氣요 天暑衣原엔 就多出ff
이요 精續悲痛하야 氣合子心엔 就化寫V目요 

中;뿔有熱하야 뿜氣뼈鍵엔 就多化寫땐훌요 %氣
內q且하야 因而陽氣閒塞하야 不能運行엔 就成
寫水眼之病하니 我知道他的這些情況이나 但
不知道馬什願會發生的이니 希望聽꽃lj강的理라 

靈樞 ‘ 五癡i좋波別에 대 한 昭究

은 氣를 主宰하므로 매운맛은 n멸中 氣海로 들 

어가고, 뽑@짧은 1뼈體를 主宰하므로 싼맛은 觸

海로 들어간다. 눈은 눈물, R쫓理는 땀, 廳果은 

침, 코는 콧물, 입은 침의 통로이다. 上魚에서 

氣가 나와 멸의 上口로 나오는 것을 衛氣라고 

하니 Jlll肉을 따뭇하게 하고 皮庸와 勝理를 윤 

택하게 하므로 律이라고 칭하고, 水製의 精微로 

운 被이 骨파 骨節로 스며들어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을 %.이라고 칭한다 

馬는 “사람에게 律과 滅이 있는 것은 바로 

水뤘을 먹으면 氣味가 다섯가지가 되니 각각 

氣海之中으로 올라가 쌓여 宗氣7t 되고 律滅

이 각각 그 길을 따라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三魚에서 上薦는 宗氣가, 中魚는 營氣가, 下魚

는 衛氣가 나오는 곳이니 三魚에세 모두 氣가 

나와 M肉을 따뜻하게 하고 皮庸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律이 되고, 그 안에 머물러 運行하 

지 않는 것은 被이 된다.5)”라고 하였고, 

張 • 章 • 黃 • 傑 • 『校釋』어l서는 “水觀에는 

모두 서로 다른 五味가 있으니 五味를 섭취함 

에 각각 그 海로 들어간다는 것은 신맛은 llf 

으로 매운맛은 뼈로 들어간다 것 둥이니 五味

에서 化生된 澤滅은 氣의 흐름을 따라 그 통 

로로 들어간다. 三魚는 相火가 游行하는 곳이 

나 陽氣는 이를 말미 암아 밖으로 나와 )]Jl肉을 

4) 楊; 五味走於五觸四海하니 llf心;觸主血 故로 

@찢좀二味는 走於血海요 牌主水짧之氣 故로 1t 
味는 走於水顆海요 mn主於氣 故로 후走於R옐며 
氣海요 뽑主腦體 故로 敵走觀海也라 담寫j'\[道 
요 購理f홉1千道요 ~꼈f옳엉앨道요 훌寫演道요 口
寫멤용道也라 上魚出氣하야 出뽑上口를 名日衛
氣니 溫魔Jiil肉하고 i間澤皮I齊於勝理 故로 稱寫
짧也요 水題精tt이 注웰·屬節中하야 留而不居
를 謂之鳥被이라 。庸; 上뽕出氣는 指水쫓It~용 
被이 由上魚師而數布全身이라 

5) 馬· A之所以有律與波者는 正以水했皆入於口 
에 氣味有五하니 各上走其氣於氣海之中하야 
積옳宗氣하고 律被이 各走其道라 三魚者에 
上魚는 옳宗氣之所出이요 中魚는 짧營氣之Ji!r 

:±l 이요 下魚는 앓衛氣之所出아니 共出其氣하 
야 以溫外之llll肉하고 充外之皮庸者가 f풍律。l 
요 其在內之流而不行者가 寫R핫tι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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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게 하고 皮댐를 윤택하게 하는 水氣를 

.이라 하니 ~化얘 의해 생성된 것이요,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陽氣를 따라 흐르지 않으 

며 많보다 游맨한 것을 波이라 하냐 陰化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6)”라고 하였고, 

윗많 • 程은 “水殺을 먹으면 五波이 이로 말 

미암아 생성된다. 五l朱를 섭취하면 각각 들어 

가는 곳이 있으니 매운맛은 뼈로, 쓴맛은 心으 

로, 단맛은 jJ맹로, 신맛은 fff으로, 싼맛은 먼저 

l뿜으로 들어간다. n:味가 각각 그 海로 스며들 

어간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四悔가 있으니 j펴 

는 隨悔, 術|派은 !Irr海, 腦tp은 氣海, 뭔는 水랬 

Ziro:7t 되므로 이곳으로 스며들어간다는 것이 
다. n:鐵과 |띤海는 각각 經版을 따라세 水製의 

氣l休를 받아들이므로 律練은 각각의 變化에 

6) 張: ·~1 쉬 li廠六!빠之ifu는 水웠者皆入於띔하고 
Ii械六빠皆찢氣於댐일새라 lil꺼i는 各歸其Jifr홉 
하고 J(./lt波은 4'rltJt道니 隨?1.~삼{氣하야 以
INIJVLI서하고 充皮f합j연 t돼바이요 jtiJI[而P!;行휴 

때波이니 流춰는 11\i澤”=於t암·하야 까fiJ;ltij싫짧하 
。t 째1해nm쩌':}_’微휴따라 Off: 二c:/,\itf’氣는 示
왔IH 」→:JJ.와 빨氣H:l'I'~~와 衛氣IJi. ,. .. 잭라 .렐. 
水殺it物이 皆有7i;味不同하니 J1:i;.KλJ:I 어l 各

7t其海권는 ~r1解先人川과 꾸-先入lli’j之類라 故
로 」lit.生1'f\被은 隨氣헤i行하야 各ft其道也라 
; r샘짧깨火Jifr游行이니 |싸氣는 fH之i마出하야 

以溫JULI성하고 k.J:!z’1협之氣水를 t.!...?i’l’이니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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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lll!hJifr化 ll!.요 JI;流jfij不隨陽氣랬觸者를 名f풍%· 
이니 此lit짧멍하며 Jl배陰Jifr化따라 O짧. 三
:Wlfl氣하야 以溫!UL~하고 充皮f협하니 隨氣化
「Oi流行져야 씨fl!it~아요 x댐l띠不行체 則꼈滅이 
라 O傑; 二.::~~IH氣는 짜Utt융營衛氣1f11W:쨌等은 
빼상i吹ft物的삶氣所化니 這些원j氣는 ttl드프챔輸 
Ill하야 散;{fifl'!:身內外하니 찌1衛氣出上않와 營
氣JI’다!짜훈이라 비t園陽하야 隨衛氣i뿔行於fJ;j 身 

뱀表하며 ~屬陰하야 隨營氣%經tl~illffr於體{셔 
하니 所以/ft波|페類JI:,名은 tE性質上천1分;(f,峰펴 
I·에도 ili是略有差}Jlj(애이라 O&釋; ax1농物都 
從n入이면 짜,,,包엔,따懶품디¥敵五i;.K所化生 

r에隔微는 分셨1m:A相應~영願짧及人體四海하야 

ifii썰꿇소身하고 uxft物所化之m&은 分서lj씬 • 
Ji:'.(1'9협路꺼i散아니 쟁|+|三;댈布散Ii'~챔氣하야 可
以溫쐐JVL쩌하고 充養皮뼈를 nJ!-做1*이요 那些
流11'丁-職빠I꼽짧하고 임i益%상蘭mJ不布散的을 띠} 
f빼被이라 

따라 통로로 흘러가니 이젓이 律과 淑。l 구별 

되는 까닭이다. 宗氣는 上;댈에 쌓이고 營氣는 

中集에서 냐오고 衛氣는 下魚에서 나오니, 表

部까지 도달하는 것은 陽氣이므로 E三흙에서 

氣가 나와 j따찌을 따뜻하게 하고 皮랩를 윤택 

하게 하는 것은 짧이 되니 l'1l은 陽에 속하고, 

꿇部를 營養하는 것은 陰氣이므로 !Irr!~안을 

흘러다니며 밖으로 흩어지지 않아 廠뼈로 스 

며들어 챔隨를 보충하는 것은 波01 되니 ~은 

F쫓어l 속한다.7 

흥~은 깨짧子 , 修身』의 楊tt를 살펴보건데 

‘溫溫은 潤澤한 모양이다.’라고 하였으니 ‘以溫

JVL肉’은 JJIL~J을 윤택한다는 것이므로 여러 챈 

에서 溫을 ‘따뜻하다’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 

다8)”라고 하였다. 

[3] 天暑衣탱 則陸llliITTJ 故m1: 겠留子分肉 

之問 聚it則寫痛

楊 • 馬 · 源 • 景 ffi . 휠 • 黃 · 까않 . filf. 『校
釋』 • 郭은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럽게 입으면 

傑팬가 열려 陽氣가 많被을 앓觸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땀이라고 하니, 만약 寒氣가 

7) .윗많; 水줬入rl7t 五쨌之所버生也라 li.”〈之

入에 各有所歸하니 辛光入fii)i하고 함光人心하 
고 H"Jt入牌하고 爾先入lff하고 輔光人|협m라 
各注其海者는 人身개I四海하니 腦j똥觀海요 챔I 
~寫血海요 a혐'~’않氣海요 f딩寫水殺之海t싶라 
Ji藏四海는 各썩經以r풍J}(짧之氣味 故로 w.쨌 

隨化며i各£其道라 此는 w~之십辦ill라 치1氣 
는 휩於上책하고 쩔훈氣는 μ!於中뚫하고 衛氣는 

出於下훨하니 ii於表者는 陽之氣ill 故로 三뚫 
出氣하야 以溫JVL~영하고 充皮n혐 ITIT:li옹其i'f!:이니 
엘園陽也요 營於짧者는 陰之氣ill 故로 周流於

Jfll!W之間 而不散行於外하야 t±.於藏府하고 益
於샘짧 i띠혔之被이니 被}협陰ill라 0월. 海는 
업n靈樞IN論所說的 )빼탔짧海와 띔탔水뤘之海와 
彼)ff따짧l血悔와 j범r{l寫氣海라 水웠五!찌i는 化生

以w被뺨微하야 分Jjlj注子五購四海하야 以쩔養 
周身이라 

8) 때· f양햄子修身楊¥1컨대 溫溫은 ;有i떠짧之狼라 
하니 以溫)Ji].肉은 짧피以쇄JJJ!써이니 舊注에 以

溫寫溫援은似不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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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肉之間에 며물러서 짧被을 영기게 하여 留

游셔키면 痛뾰이 발생한다W’라고 하였다. 

[4] 天寒 則橫理閒 氣짧不行 水下留子勝麻

則寫j弱與氣

楊 • 黃은 “날씨가 차가워지변 表部가 폐색 

해서 氣와 앓이 밖으로 發빠되지 못하여 水氣

가 將빠으로 흘러내려가므로 오줌이 된다)Ol” 

라고 하였고, 

張 • 景톰은 “만약 날씨가 차가워지면 .쫓理 

7t 閒塞하여 프;뿔의 氣造이 생뚫氣로 언하여 운 
행하지 못하여 律波과 水氣가 勝ID\;으로 흘러 

들어가면 오줌과 氣가 된다‘ 무릇 R휠跳은 州都

之官으로 F양波을 저장하고 있다가 氣化하여 

내보내는 것은 오줌이요, 勝뼈에 저장하고 있 

는 것은 太陽의 氣運을 化生하게 하나 이것이 

9) 楊; 因熱而勝理開而벼者를 謂之鳥j千이니 寒留

分肉之間하야 澤被聚tt하야 ;딩짧分肉이면 Jifr 
以寫痛이라 。馬; 人之所以有ff者는 正以天暑
衣淳면 則人之勝理開 故로 ff出야니 若有寒氣
짧於分肉之間이연 則洙聚而寫痛따라 C張: 勝
뀐F者는 分째之救理니 律은 隨三;뚫出氣하야 Y卓

注於皮R혈Jiil肉之間 故로 R쫓理閒 則1千大빠여라 
如有寒때留聚於分肉之間이면 則排짧分얘而옳 
痛이니 ti者는 律聚而寫l*tf!.라 此는 言律之옳 
fffil라 。景톰; 此는 F암被之寫1꾸也라 熱짧於 

表 則i'J!:I뺀 故로 용쫓理聞而ff出이로대 或寫寒%
所感 則%£**하야 留於JlJl肉之間 故로 rt洙聚而
寫痛이라 .章’ 天暑衣原 則勝理開하야 陽氣
짧律而外뺑을 名寫ff。l니 若寒氣外留分肉之間
하야 /'It聚成洙하야 懶則뚫痛이라 O黃: 天暑
衣淳 則頻理開 故로 被f世而寫ff。l 나 寒閒皮毛
하야 쨌不得뺀하야 留於分肉之聞하야 聚而옳 
ct.: 딩lj寫痛이라 。月波; 按컨대 聚洙鳥痛은 與
周輝同義라 O庸; 寒은 寒!)'~it 留는 通潤니 
寒땀는 指}複開ff버之!샘에 寒!J'~乘機합入이라 
洙은 水被아라 。校釋; 熱天穿衣JJ~較原면 R쫓 

理就會開/[ll:fffil千出하나니 如果寒!fp留離分肉之
問하면 1$:~擬聚용송洙하야 P且없陽氣流通하야 

就會塵生쩔痛이라 O郭‘ 暑天穿的衣服멸些연 
則ff孔開하야 因此出ff하나니 寒!f6留止子分肉
畵面하면 使律-被癡聚寫洙하야 就會發生흉痛이 
라 

10) 錫; 此는 解鋼氣多之所由也라 .黃; 天寒表閒하 
야 氣떻不得外行하야 水下流於勝'Jj)\; 則寫i弱라 

靈樞 · 五擁i좋波別에 대 한 冊렸 

律이 오줌oJ 되는 기전이다,11)”라고 하였고, 

馬 • 江 • 章 • T校釋』 · 郭은 “날씨가 차가워 

지면 勝理가 닫히고 陽氣는 收敏하여 下降하 

므로 滾氣 또한 運行하지 못하고 下降하여 l않 

ID\;에 머물랴 물이 된 즉 오줌과 氣가 되니 氣

는 방귀가 된다)2)”라고 하였고, 

程 • 庸은 “淑은 오줌이요, 氣는 날씨가 추 

울 때 콧검, 업김 둥 사람역 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이다_13)”라고 하였다. 

[5] 五藏六府 心寫之主 耳馬之聽 덤 寫之{et

/Jifi寫之相 }lf寫之將 牌寫之衛 賢馬之主外

張 • 傑은 “무릇 心은 君主之官이나 五廳六뼈 

의 大主요, 耳텀은 상부에 있는 空觸로 律被이 

흘러가는 곳이다. 딴이 짧慮하고 決斷하는 것은 

將軍과 같고, 뼈가 모든 氣를 통솔하는 것은 나 

라의 宰相과 같고, 牌가 水웠을 소화하여 緣뻐 

R’[肉 등을 영양하는 것은 衛士와 같으니 모두 

君主의 신하이다. 뽑이 外를 主宰한다는 것은 

11) 張; 至若天寒 則據뀔irn꺼塞하야 三훨之氣가 因
짧而不行하야 律水下流於號Jl)I; 빼寫i썽댐l氣라 
夫勝Jl)I;은 짧m都;Z官이나 !$~藏뚫할새 氣化
而出者는 앓짧요 藏於勝Jl)I;者는 化生太陽之氣
하니 Jlt는 言律之寫짧也라 .景돕; 此는 뱉滅 
之앓懶氣셀라 R쫓理閔密 며氣不外빠 故로 氣
化鳥水니 水必就下 故로 留於勝l}J\;이나 然이 
나 水염n氣也니 水聚則氣生하고 氣1tll1Jff.tt

故로 f송?弱與氣라 

12) 馬; A之所以有淑與氣者는 正以天寒則}廢Jill閒
하야 內之氣與源이 없不行하고 其水下留於勝
lb\;이면 則前f똥國 而後짧氣耳라 O狂; 氣浪不
行-TJIIL表 故로 下流짧錫라 i꿇與氣는 前i弱後
氣라 .章; 或天氣寒 ~IJ勝理開하고 |場氣收降
하야 浪氣不行 而亦下降하야 留子將/j)\;jfff成水
~IJ1옳錫쩌氣나 氣컴·는 뚫大{ll!Hl擬氣ill라 。校

釋; 天氣寒冷하면 勝理就閒塞而不能ill퓨하야 

陽氣閒塞하야 水떻不得薰化宣行하야 *被下
l1子勝)bl;하야 就化짧1IR與氣라 。郭; 在冷天엔 

ff孔閒하야 氣遊而運行不陽하야 *陳下流子
勝跳하야 就/;Ji;寫*與氣라 

13) 程; 짧는 民同이요 氣는 指排出體外的水氣니 
如從口算呼出的露狀氣體等이라 .庸; 錫는 同
*야요 氣는 指天寒時從人體發出的肉眼可見
的水薰氣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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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뽑의 律썼-을 저장하였다가 精을 數布시키고 

空微를 댐潤하는 기능이다,14)”라고 하였고, 

景-ffi. 黃 · 짜 • r校釋』은 “心은 五購六뼈를 

總把하여 精j며l의 主*者가 되는 까닭에 耳 텀 

mli IFf 牌 l뽑이 모두 心에서 명령을 받으나 이 

러한 까닭에 청각 시각기능이 모두 心으로부터 

나온다‘ 뼈는 百Jl을 햄會하고 治節을 主하므 

로 心의 宰相이 되고, 따은 說慮決斷을 主하므 

로 心의 將軍이 되고, }때는 )]JL肉을 主하여 %옳 

뼈를 영양하고 1원護하므로 心의 衛土가 되고, 

웹은 ’깝을 主하여 形體를 세우므로 心의 主外

(外部를 담당하는 기능)가 된다,15)”라고 하였고, 

江 • 흙은 “무릇 心은 五願六뼈의 主宰者아 

니 시각과 챙 zj-기능은 心의 ftm이요 {{않는 자 

서l히 살핀다는 뭇이다.), 빼는 相{팽之官이 되 

고, IFf은 將'.lfi'.之官이 되고, 牌는 )]JLf성을 主하 

므로 心의 衛士가 된다 r l'liUf1명」篇에 웹은 外部

14) 源; 夫心은 m잠主之官이니 乃五職六뼈之:t요 
工1 니휴는 ! 之칸·짧나 ff\彼之fktHl:!.요 將ffi짧f 

쭉는 짧감主之12댐!也라 뽑;E外者는 ’뿜主藏랜 

被하야 所以灌精않'.!i€飯1'i也라 O傑: 퍼-嚴六빠 
에 心;상;J-t1!1ft'~J:평라 짜心王않下라야 -VJ職
때t組織機빼이 才能發햄正常的:i;t;能아니 ~fl耳 IJ']

聽뽑과 R 듀j視覺等은 ~;五職之間에(_Jr,해係來說이 
요 예I~能해@→~氣分은 好-{쨌;IE:總뀐(!따명事的떻相 

이요 IJH:홉慮決斷은 好像;It점l勇n성將軍이라 

”91-cl:il!Ht.i!:物t에해微하야 f앨i똥JUL肉爛빠하야 衛
땀f샅!f。l요 l쩔主i빡해하야 1샘j웹1E外rr!J空짧라 

15) .굉찮; 此二節은 핀션tR찢之10않l•'ltl!.랴 心總Ji
藏六빠하야 f송해삐|’之主 故로 耳目 ijijj)}-f牌띔이 
皆聽命於心하니 是以로 It之聽 目之빼가 無不

버乎心也라 nili朝an따I띠主治節 故로 寫心之相
이요 l}f:t訊慮決斷 故로 뚫心之將이요 牌主J!IL
l쳐 i찌짧養藏lf.J 故로 짧心之衛요 뽑主骨 i며成 
立Jt形{힘 故로 앓心之主外也라 O黃; O냉짧之 
衛는 牌드UL찍하야 以f홉짧흉j也요 뽑寫之主外 
는 쩔主·낌’關하야 以寫外堅也라 。庸; 主外는 
主피外形하야 以成뿔G퍼的千架라 O校釋: Ii廳
-j;뻐之예1에 心寫主宰요 其{댄鷹뿜는 都在心的

支配下댐動!이라 耳的聽聲과 IMt:J힘物은 都m~
務子心이요 師朝百旅i떠主治節은 起~相的fr,E해 
이요 J}f_:t試慮決斷은 X햄갯a}업軍이요 R왜主J!IL肉 
而앉護整介機↑뽑는 就集衛t一樣이요 뽑主꽉而 

H할全身的t펀파b은 所以可以j:外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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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主하므로 먼 것도 들을 수 았으니, 청각기 

능의 좋고 나쁨을 살펴 팝의 상태를 알 수 있 

다고 하였으냐 무룻 귀는 뽑의 外寂이므로 外

事를 듣는 것을 주관한다,16)”라고 하였다. 

[6] 故五藏六府之밟被 盡上慘T 目 心悲氣

#- 則心系急 心系急則O퍼짧 I퍼짧則波上싫 夫心

系與Hili 不能常學 1'上연下 故效而핸 !±l훗 

楊 · 『校釋』 • 郭은 “五爛六뻐의 flt/I{(은 모두 

눈으로 올라가니 슬프게 되연 氣가 心으로 부터 

위로 올라가므로 心系가 緊張하고 뼈葉이 위로 

들라고 滅道가 열려서 律滅이 위로 올라가 념 

친마 다만 心系가 긴장하고 뼈葉은 항상 들려 

있지 않으나 슬프게 되어 때때로 氣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水波아 위로 1감칠때 

에 입을 벌랴고 흐느끼게 된다.rn”라고 하였고, 

‘馬 • 景품은 “사람에게 눈물아 나는 까닭은 

바로 五職六뼈가운데 心이 大主가 되고, 耳 目

n힘 따 牌 I뽑아 모두 이 心을 輔뼈하는 것이므로 

五廳六願의 i'lt~이 모두 눈으로 스며들기 때문 

이다. 만약 마음아 슬퍼서 氣가 아우르면 心系

16) 江; 뽑옳fr•패之담’이니 師{뱅篇에 댐者는 主않 

外하야 {<!!之遠聽하니 視耳好恐하야 以처l其합 
이라하니라 .章; 夫心은 암五廳六H쩌之드는니 
耳目觀聽은 j똥心之用。l니 候者는 審察之띔요 

Hi lit똥相{힘之t힘이요 ”f寫將軍之官이요 牌:t!VL
찌하야 t좋身之外衛라 師鳳篇에 티쩔者는 主
웠外하야 使之遠聽하니 視耳好惡하야 以知其
性이라하니 蓋耳寫뽑之짧요 主聞外事也라 

17) 楊. 身中五官所깜律被#慘於덤 이 옳¥ft이라 1않 

者는 ¥ft出之u용에 굉 l氣張口也라 。校釋. 五驗

六뼈的律被은 都慘늑f~目하냐니 人在悲哀時엔 
氣I머上#子心하야 心系因『디抱緊하고 세h葉隨좁 
土題하며 %&道ill開大하야 律R젖就向t헤t~송。l라 
而心系和뼈葉은 不能經常f에緊和上짧나 時上時
下하면 所以發生째댐而流m라 .郭; 那죠짧六 

IDft之律被은 都핏向上慘注子眼I病하나니 心有悲
哀 則五緣六船之氣가 都t井子心하야 就會{)/!
心購的llrR絡컬現緊張하고 心廠的版絡出現緊張
하면 則/lili葉上짧하고 上學Jllj律被向t流앓이라 

但心職服絡緊張라도 ”rli葉不能經‘힘· t짧냐 氣行
忽上忽下하면 所以當水被隨氣上찮時에 就會出
現引氣폈 pjffj哭的現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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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急해지고 純葉야 들리니 律被이 이를 따라 

위로 넘치게 되니 이것이 눈물이 나오게 되는 

이유이다. 心系와 뼈는 항상 다 들리지 않고 

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지만 이제 

心系가 急해지고 師葉이 들려나 이것이 거침이 

나고 눈물이 나는 이유이다,18)”라고 하였고, 

張·章·黃·庸은 “職뼈의 精氣가 눈에 모 

이는 까닭어l 빨波oJ 모두 위로 올라가 눈으로 

스며든다. 만약 마음이 슬퍼셔 氣가 아우르게 

되면 心系가 急혜지고 細가 위로 들리므로 뽑 

滅이 氣를 따라 위로 넘치게 되니 心系와 聊

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師氣가 팽하는 까 

닭에 슬퍼하는 사람은 눈물이 나면서 기침을 

하는 것이다)9)”라고 하였다, 

18) .馬: 人之所以有젠者는 正以五廳六服에 心寫
之大主요 때耳 13Hffj)fl;牌뽑이 皆所以輔相此心

者ti!.니 故로 五敵六빠之律波이 盡t慘於目일 
새라 如心悲氣웰 i 로 心系急하고 師葉題하 
야 i'ICR잦因隨之而上益하니 j比位之所由出也라 
蓋心系與빠는 不能盡題하고 本추上而추下者 
로대 今心系急而뼈葉顧하나 此其所以썼而位 
乃l±l也라 。景옮; 心옳藏府之主 故로 五藏之
系 皆入於心이라 心之總系는 復上實於師하야 
通於R탱하야 而息、由以出 故로 心悲 itrJ系急而
師葉題하니 %&당0嚴之而上益이라 然이나 心系
與師는 本不常鍵 故로 有10上추下하니 當其
氣짧而上 則짧았뚫V立ill라 J‘L人之位甚而繼以
願者는 IE以氣#於上하야 而갱￥追於뼈耳라 按
口問篇컨대 日心者는 五藏六府之主tl1,요 目者
는 宗旅之!'fr聚也며 t被之道也요 口算者는 
氣之門戶也니 故로 悲哀愁憂 則心動하고 心
動 則五藏六府皆搖하고 搖 則宗服感하야 被
道通故로뼈位出뚫이라 

19) 張; 心悲 則鐵冊之氣 皆上拉於心하야 聽令於

君主也라 氣Yti.於心 則心系急하고 心系急 則
師짧하니 師乃心之蓋也라 師짧 則被上옮하니 
빠主氣而水隨氣行ill라 心系ljqfl市는 不能i양趣 
나 추t띤下하니 下J!IJ寫았하고 上則rrr出옷라 
j比는 言五驗六뼈之律被이 上慘於目하야 而寫
tft은 由心悲師畢而Wm라 .章. 職服精氣가 
聚子g 故로 律被盡皆上慘千目也라 心悲氣井
則心系急하고 而뼈上驚 故로 %&隨氣上찮이라 
而心系與師가 l"l:l"T하면 師氣i행 故로 悲
者 'ff_L出而核也라 。黃; 心悲氣#하야 系急8떠 
용용하야 滅上없於팀 則寫뾰이라 O庸· 心系는 
指從心發出而與뼈等周圍嚴器相i重通的lfil絡組 

靈樞 • 五魔澤波別에 대 한 뻐究 

[7] 中熱則뽑 中消짧 消혔맞!!IJ蟲上下('f 陽뽑 

充郭 故뿜繼 뽑繼則氣;힌 $〔睡出

楊 • 馬 • 張 · 景닮 • 章 • 黃 • 程 • 傑 • 『校釋』

• 郭은 “야는 뜯용被이 睡波이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蟲은 三蟲을 말하는 것으로 뼈蟲 i)j;蟲

廳蟲이다. 寄生蟲은 뽑熱이 쌓여 발생하는 것 

으로 항상 陽가운데 있는데, 몹熱하게 되면 음 

식이 소화되어 속이 비게 되는 까닭에 寄生蟲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陽몹의 샤이에서 

上下로 움직이게 된다. 充郭이라는 뜻은 늘어 

져 가득 채워진다는 뜻이니 !陽이 늘어져 채워 

지면 몹가 뺑繼하고 뽑가 칭ll!繼하면 氣가 팽t 

하여 避이 이를 따라 넘치는 까닮에 띤~11앓아 많 

아지게 된다. 살펴보건대 r宣明五氣篇」에 뽑의 

波이 睡가 된다 하고 여기에서는 몹의 滅이 뺑 

가 된다 하니, 야는 뽑가 뽑과 더불어 모두 뺑 

를 主하지만 대게 土氣가 醫하여 발생하는 禮

는 근본이 뽑에 있고, 水氣가 념쳐서 발생하는 

睡는 근본이 뽑에 있다.20)”라고 하였다 

織이요 急은 狗急!&引아라 午는 忽‘然이니 'F 
上연下는 指師葉時畢時不塵라 

20) 楊; 蟲者는 三蟲也요 郭者-는 l!lli應也라 웠消之 

時앤 則蟲動上下하야 陽뿜寬하야 充빼띠 故로 
騙뽑鍵而氣t하나 所以睡ill라 O馬; 人之꺼If以 
有睡者는 正以몹中熱 ~IJ易消銀之故~라 其·l댐 
載之R용엔 蟲必上下交作하니 뤘많f엠짧 則陽핍 
도 亦러充郭 故로 뽑亦寬繼이라 夫띈寬續 則
氣得上適而升하니 睡는 斯隨氣而上出者ill라 
此는 論五波之寫病이냐 而l뼈伯詳言之가 如此
라 O張; 口問篇애 日몹繼 則薦꼈開 故로 延
下하니 補足少陰이라 蓋任服은 起於足少陰之
陰中하야 上出於薦果하니 뿜繼 則少陰之氣가 

不與陽明相合하고 反J:.i뾰於薦良 lliJ水波隨之
故로 ·@딴흉也라 l比는 言波之옳睡也라 .景톰; 
此는 fl!被之짧R환ill라 하iii~淑熱fifr化니 때•Ji한’써 

中이로대 뿜熱 則消設[디空하야 蟲行求食 故로 
或上或下하며 動作於陽몹之間이라 充郞者는 
敬滿之謂니 陽郭 則뿜緣하고 몹緣 則氣않上行 

하야 ll!!觀而益 故로 多띤흉也라 按컨대 宜明五
氣篇에 B뽑寫I흉라하고 而i比에 B엽옳R훨라하 
니 是는 뽑之與뽑이 皆主짧睡나 蓋土醫之Q훨는 
在몹하고 水끊之띤흉는 在뽑也라 。章; 中熱 則
뿜消題하니 而蟲土下動作하야 充關陽몹면 致
몹繹氣팽하야 水波不行而睡出也라 O異: 中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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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 察]

[校빼에 對한 考察]

‘1홉鋼與氣’에 대하여 『傷寒』 成注에는 ‘寫鋼’

로 되어 있는데, 『語譯』에서는 “ ‘與氣’ 두자는 
마땅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氣’의 의미는 

추운날에 입과 코를 통해 나오는 氣를 지칭하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날씨가 차가워자연 인 

체에서 나오는 氣는 비교적 습기가 많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퓨 錫 뾰 睡와 함께 칭하 

여 律波五別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을 

볼 때, ‘~~핑與氣’로 하는 것이 옳다. 

‘天熱衣停’에 tJl하여 r甲Z;」어l는 ‘天暑衣!享’

로 되어 있는데, 아랫 문장 i天暑衣原 則陳理

!Jf-l ’를 보더라도 ‘天暑衣原’라고 하는 것이 옳다. 

‘三傳出氣’에 대하여 r太素』와 T甲ζJ에는 

모두 ‘h힘tfJ,氣’로 되어 있는데, 三흙의 기능을 

살펴보면 上뚫에서는 宗氣가 다l뽕에서는 營氣

가 下함에서는 衛氣가 나오는 곳여므로 ’三훨 

쇄氣’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셔.流 Jlij不行’에 대하여 r太素』와 ~[용lζ』에는 

모두 ‘其留而不行’으로 되어 있는데, ‘留’와 ‘流’

는 서로 통용되지만 ‘不行’의 句를 참조하여 

볼 때 ‘其짧而不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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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j짧하야 뭔~氣i쁘 則寫P흉라 。程; 웰은 陽道
寄生蟲이라 *잃은 검n혔뼈니 였훌쳐1能陣隔之一이 
라 睡는 뿜u훨被이나 牌핍有熱하야 꾀l能障짧변 

q훨被分w‘過多라 素問 宜!껴五氣篇에 謂R뿌f풍&£ 
。l요 ’협寫뺑라하나 당II此處睡는 합包括뺑在{셔 
라 O傑; 郭은 音願이라 充郭은 是指tE敗食後
陽몹爛張而充滿的;흉、忠라 O校釋; 中魚有熱하 

면 웠食易千ll'Ht.하야 업中容易空虛하니 寄生
짧i단뭘食物하야 就 t下짧搖子뽑陽하야 띔陽因 
fr\J寬輪이라 띔發生51!!續하연 氣因之t평하야 
펙l~隨휩上升하야 子是發生뺑n훨從디外流的現 

象이라 。郭; 陽上善이 터蟲者는 三蟲也라하 
니 훨컨대 三蟲은 指뼈蟲채i蟲廳蟲이라 上 F作
은 !!IJ上下活動이니 점子 解敵 楊i':f:에 作은 動
也라하니 陽띔充郭 故로 뽑繼이라 孫鼎효가 
R활嚴縣붐-義 t딩 l,lia,ili過에 행之옳言은 짧也 
이라하나 陽充짧 故로 몹繼야니 양U更虛更滿之 
義라 上띔字는 젠이라하니라 

‘寒留늑f分肉’에 대하여 『張注本』에는 ‘寒셈 

子分肉’으로 되어 있는태, ‘寒留’는 寒氣가 웅 

체하여 머문다는 뜻이고, ‘寒潤’는 寒氣가 흐른 

다는 뜻이므로 ‘寒짧子分肉’으로 보는 것은 옳 

지 옷하다. 

‘氣떻不行’에 대하여 『太素」와 r甲 z」에는 

모두 ‘氣海不行’으로 되어 있는데, 氣가 海하여 

흐르지 않으면 水앓도 連行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氣와 짧이 運行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 

타나고 下句 ‘水下留子勝跳’를 참조하여 볼 때, 

‘氣짧不行’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하다‘ 

‘水下留手勝lb\';’; r甲z』과 『合本J에는 모두 

‘水下流f勝麻’으로 되어 있고, r太素」와 『藏

本」에는 모두 ‘水下潤子牌麻‘으로 되어 있는데, 

‘留’와 ‘流’는 서로 통용되고 또한 i流’와 ‘짧’는 

의미가 비슷하므로 ‘留’ ‘流’ ‘潤’ 세 글자는 서 

로 통용함을 알 수 있으나 原文의 것을 중시 

하여 ‘水下留手勝麻’으로 하는 것아 좋다. 

‘텀寫之候’에 대하여 『藏本』에는 ‘目寫之候’

로 되어 있고, F網 B』에는 ‘目寫之빼’로 되어 

있는데, ‘용’는 ‘候’의 誤植。l 며, 『說文 • 人)ij)』에 

‘候는 何望也라’하였고, 중흘t:t에 ‘候者는 審察之

調라’하였으니 ‘티寫之候’가 옳다고 생각한다. 

‘따寫之將’에 대하여 「總텀』에는 ‘ ITT 寫之榮’

으로 되어 있는데, ‘榮’의 의미가 불확실하므로 

‘따爾之將’이 옳다. 

‘뽑寫之主外’에 대하여 「太素』에는 ‘협寫之 

主水’로 되어 있는데, 上句 ‘뼈烏之相 llf1풍之將 

牌寫之衛’의 내용아 五廳六뼈의 大主인 心을 

보좌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하니 뽑아 骨을 主짤하여 形體를 

세우거나 웹의 짧가 耳인 까닭에 外事를 듣는 

기능으로 보야 ‘뽑寫之主外’로 하는 것이 옳마 

고 생각한다. 

‘夫心系與細 不能r힘짧’에 대하여 『太素J에는 

‘夫心系짧帥 不能常學’로 되어 있고, 『甲z』이l 

는 ‘夫心系急 뼈不能常靈’로 되어 있으며, 『張

住本4에는 ‘夫心系與뼈 不能盡樓’로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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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統本』 『金陸本』 『더찌;本』에는 모두 ‘夫心系與

뼈 不能常與’로 되어 있는데, 문맥의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떠Z;』의 ‘夫心系急 뼈不能常 

寧’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쳤;而핸出’에 대하여 T太素J어l는 ‘l法而位出’

로 되어 있고, 『벼ζ』어1는 ‘행而빠出’로 되어 

있는데, 싸람이 슬퍼서 울 때 대부분 흐느끼고 

기침하는 경우가 없으며 침을 흘리기는 하지 

딴 눈물이 나는 것이 많으므로 ‘햄而位出’로 

하는 것이 옳다. 

‘蟲上下作’에 대하여 『딩妙本』에는 ‘蟲上下

作’으로 되어 있는데, ‘壘’가 蟲으로 언한 病證

이긴 하지만 쉽게 上下로 움직이는 것이 아냐 

므로 ‘蟲上下作’으로 하는 것이 옳다 

[較註에 對한 考察]

‘五味各走其海 뚫被各注其道’에 대하여 馬는 

‘五味가 모두 氣海로 들어가 宗氣가 되고 律波

이 이를 따라 각각의 道로 들어간다.’라고 보 

아 五氣作用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었고, 章

은 ‘辛味는 師로, =eJi味는 心으로, 검 味는 牌로, 

醒味는 府으로, 輸味는 뽑으로 틀어간다/라고 

하여 五味所入에 대해서딴 論하고 四海에 대 

한 해설은 없으며, 楊은 ‘醒味 苦味는 血海로, 

다味는 水뤘之海로, 辛味는 體中 郞氣海로, $없 

味는 隨海로 들어가고, 덤이 파道, 勝理가 j千

道, 嚴良이 뺑道, 흉가 짧道, 口가 睡道가 된 

다.’고 보아 四海와 五道를 자세히 논하였고, 

景폼은 ‘辛味는 뼈로, 苦味는 心으로, 검·味는 

牌로, @찢味는 !ff으로, 輔味는 뽑으로 먼저 들 

어간 다음 四海로 들어가는데, 四海는 腦가 觀

海, 衝服이 血海, 體中이 氣海, 엽가 水觀之海

이다.’라고 하여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三魚 l:IJ 氣’에 대하여 楊 · 庸은 原文 자체를 

‘上集出氣’로 보고 上魚之氣는 뽑上口를 따라 

나와 뼈의 作m에 의해 전신으로 數布된다는 

의마로 보았고, 馬·張·景톰·章 동은 上魚에 

서는 宗氣, 中옳에서는 營氣, 下;뿔에서는 衛氣

靈樞 • 五癡i좋波別에 대 한 빠究 

가 나와 모두 전신에 數布된다고 보았으니 後

者악 의견이 옳다. 

‘溫)Jll肉’에 대하여 여러 諸家들은 모두 ‘l!ll肉

을 따뜻하게 한마.’는 의미로 보았는데, 郭만이 

‘)jJl肉을 潤澤하거l 한다.’는 의미로 보았으나 실 

질적인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錫與氣’중 ‘氣’에 대하여 張은 ‘牌%의 太陽

之氣가 氣化하는 것’으로 보았고, 馬 , 景몸 • 

狂 • 章 · 『校釋』 • 郭은 ‘방귀’로 보았으며, 程 • 

庸은 ‘코, 입, 피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f로 보 

았는더!], 程 풍의 의견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賢寫之主外’어} 대하여 張 • 傑은 ‘’뽑은 藏律

波을 主管하므로 陰精을 부포시척 밖의 空鍵즐 

潤潤하는 것’으로 보았고, 景톰 • 黃 • 庸 . r校

釋J은 ‘뽑아 骨을 主管하여 전신의 形體를 이 

루는 것’으로 보았으며, 狂 • 章은 ‘뽑魔가 耳이 

므로 耳의 外事를 듣는 작용’이라고 보았으니 

3가지의 이론 모두 의미가 었다고 생각환다. 

‘연上추下’에 대하여 馬 • 景폼은 心系와 뼈 

의 平常的인 운동으로 보았고, 張·章·黃·庸

은 사랍oJ 슬퍼하였을 때 나타나는 變化的인 

운동으로 보았는데, 心과 뼈는 모두 上魚部位

에 있는 것으로 生理的인 作用이 心은 火를 flili 

는 氣를 내려는 것이므로 후자의 의견이 옳다. 

‘效而파出’에 대하여 楊 • F校釋』 · 郭은 原

文 자체를 ‘lit;flijj'l[ 出’로 보고 ‘g’의 의미를 

‘흐느껴 우는 것’으로 보았으니 문맥상 옳다고 

생각한다. 

I直 譯l

黃帝께서 l뼈伯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水親

이 입으로 들어가서 題뽑에 보내지면 그 律滅

이 다섯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날씨가 추운마 

옷을 앓게 업으면 오줌과 氣로 변하고,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렵게 업으면 땀으로 변하고, 슬 

퍼하여 氣가 위로 아우르면 눈물로 변하고, 中

魚가 熱하여 뿜가 늘어지면 睡滅으로 변하고, 

%氣가 안에서 i뽀하면 氣가 閒塞하여 運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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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댄行하지 못하면 水帳病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으 

로 말머앙아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니 원하옵 

건데 그 이치를 듣고자 합니다.” 

뼈씨께서 말씀하셨다 “水짧아 입으로 들어 

가는데, 그 |*에는 다섯가지가 있어서 각각 때 

海로 들애가고 그 댄總도 각각 그 통로로 들 

어갑니다. 그랴므로 三웰에서 氣가 나와 )]JL쩌 

을 없뺀하고 &I협를 潤澤하게 하는 것을 짧야 

라 하고, 매물러서 운행되지 않는 것을 被이라 

합니다. 날써가 더운데 옷을 두렵게 압으면 械

젠가 열리므로 땅이 나는데, 만약 寒%가 分肉

사이에 머물려서 많被이 모여 U;o] 되면 통증 

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우변 !’췄理가 닫혀 氣
91- 끊。l 운행하지 못하여 水被야 .썽IP\;으로 흘 

러들어가 오줌과 氣로 변합내다 

퍼願六뼈 가운I꺼 心。1 초'$흙가 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눈은 보는 역할을 하며, IJ띠 

는 서~11:\ 이 되고, Ill은 將댄。l 되며, 牌는 護衛

兵이 되고, 랩은 외부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n:鐵六뼈의 w짧은 모두 눈으로 올라가 스며 

드는데, 마음이 슬퍼 氣가 아우르변 心系가 急

하고 心系가 急하면 뼈가 들라고 !Jili가 틀려면 

IB뻐이 위로 넘칩니다 무릇 心系와 뼈는 능히 

항상 들려 있는 것은 아니나 (氣가 아우려져) 

장깐 들렸다가 내렸다가 하므로 흐느끼고 눈 

물여 나게 됩니다. 中魚가 따뭇하면 탑 +1의 水

썼이 소화되어 없어지고, 水썼이 소화되어 없 

어지면 뿜生蟲아 上下로 움직여서 없핍가 j따 

控어} 가득차는 까닭에 뭘가 늘어지고 몹가 늘 

어지면 氣가 펴上하는 까닭에 침 이 나옵니다,” 

第二章. 澤滾의 遠Jll활과 病證

ll땅 文I

£했걷;쌓않1) 。l #웅쩌횡좁2) 윷r쓴 

~i흉λ予骨空i;} 。￥ 械益腦購하고 ili1下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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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쫓股3) [1)라 l쫓陽不#하연 JlH용짧遍 

ili1下流f樓랴。t g훌짧합滅.m下하고 下週

j홍체處하내 j훌-t±효 觸背까흉쩌3칩俊"4) (2) 

。l 랴 ;종陽좋li쓸끽~i한하연 찍違F죄3홍하고 

三옳、不寫5) 랴야 i좋짧不.ft하냐나 1)(殺。1

井行陽원ξ中6) 하。t )J1j 手평陽〔3) 하고 

짧手下慧;랴야 不f풍i용8총!It 테下첼、J張하고 

계ζ찮 .M정 치<.Jl흉。1 라 .Jol:.는 f후처찾五쩨.Zi흰 

順셋.나이다 

I校 斷]

1) 五혔之않滅; 『周本』 <" 日刻本4 r'i.동注本』어l 

는 모두 ‘五製之精練’으로 되어 있다 

2) 져l合ffii짧참; f ?i)J 本」 『熊本』 『周本J ~ff}]本』

r藏*J r 티妙本』 『張注本』에는 모두 ‘和合

ml寫高’로 되어 있다. 

3] 메下流T陰股; 「太素』卷二十J\, 뱉滅에는 

‘i띠 F流늑f陰’으로 되어 었다. 

4) 虎故體背痛mi뺑癡; 『太素』卷二 「九 ~被애 

는 ‘l분故骨핸痛而n펀樓’으로 되어 있고, 「甲

ζ」卷一 第十三애는 ‘虛則j願휴痛ffill짧獲’으 

로 되어 있다. 

5) 三짧不寫; 「周木』에는 ‘三흙下寫’로 되어 

있다. 

6) 水親#行뚫띔之대]· 『周木J, 『太꿇」싫;r; →UL 

팍t波과 !E리 ζJ卷 - 第 |→三에는 모두 ‘져〈뤘 

져;'f陽엽之•ti’으로 되어 있다, 

[字句階1

(1) 陰股; 음고, 넓적다랴 안쪽 부위. 

(2) 埈; *표흉痛t꾀, 아플 산. 

(3) 쩍陽; 구불창자, 공장끝에서부터 희맹판 

까지를 말한다 

I較 註]

'.C 五製之連減 :ffl合i81풍휩者 內慘λT-骨

空 flli益腦隨 而下流子l줍服 

楊은 “補益腦廳라는 것은 水랬의 많被이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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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하여 흡가 되어 頭蓋뺨으로 스며들어가면 腦

를 補益하게 되고, 여러 骨空으로 스며들어가 

변 麗를 補益하게 되고, 陰器로 흘러 내려가변 

精을 補益하게 된다는 것이다찌”라고 하였고, 

張은 “이는 精波이 隨가 되는 것을 말한 것 

이다. 무릇 뽑은 藏精과 骨을 主하는데, 和合

而高라는 것은 五웠의 f빨滅이 뽑爛의 精과 더 

불어 서로 和合하여 骨空으로 스며들어가서 

위로 올라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셉·空을 따 

라 船隨를 補益하고 다시 麗空을 따라 내려와 

서 陰股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精

滾이 骨로 스며들어가 隨가 된 다음 먼저 위 

로 腦에 흘러들어가고 다시 아래로 흘러 내려 

가는 까닭에 표觀之精被 和合而寫高라고 말한 

것이다.22)”라고 하였고, 

펌·景몸·章·黃·傑·庸은 “이는 律被이 

精隨가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憂는 n룹홉;이니 

精被이 和合하여 촬가 되어 骨空 가운데에 쌓 

아게 되면 腦, 뀔’隨, 精, 血이 되는 까닭에 위로 

는 顧頂에 이르러 充實해지고 아래로는 陰般로 

흘러내려가 서로 통하게 된다.껑)”라고 하였고, 

21) 楊; 補益個隨者는 觀之i'l':l'IX이 和合옳賢하야 
慘入頭엽·空中이면 補益於腦요 慘入諸骨空中
이연 補益於隨요 下流陰中이연 補益於精이라 

22) 張; 此는 言精滅之쩌麗也라 夫뽑主藏精而主骨 
하나니 和合而高者는 五顆之被이 與뽑鷹之精 
으로 相和合而慘入於띔·空하야 上行而高者가 
從骨空而補益|댐麗하고 復從嚴空而下流於陰股
라 此는 精被i볕注於骨而寫嚴하야 先上益於腦
而復下流 故로 日五뤘之精被 和合而흉高者라 

23) 馬; 高는 협作훌라 五題精被이 合而成쟁骨者 
가 慘入於骨空之中하고 及補益腦觀하야 以下
流於陰股라 .景톰; 此는 f앞被之짧精觀也라 
賢는 n읍홈也라 精被和合穩育하야 以樓補於骨
空之中 則寫腦f똥隨 寫精寫血 故로 上至嚴頂
하야 得以充實하고 下流陰服하야 得以交通也
라 O章. 夫殺味入몹하면 由陰陽氣化하야 精

被成骨하야 內慘骨空하야 補益腦觀하고 下流
陰股하야 滋養觸服이라 O黃; 水之下行에 有
精有組하니 精者는 化而德精被이요 租者는 
化而寫塊懶니 精波宜藏하고 而얀명懶宜뺀이라 
精被者는 慘骨空而益腦隨하고 下流陰股하야 
以注嚴맴이라 O傑: 由飯食精微所化生的律被

靈樞 • 五癡達滾別에 대한 맑究 

『校釋』 • 郭은 “五製에서 化生된 않陳은 和

合하여 點網한 Hii寶가 되어 안으로 骨空의 사 

이로 스며들어가 뼈와 骨隨를 補益한다.24)”라 

고하였다. 

[2] 陰陽不和 則使波益而下流子陰 隨波皆

減而下 下過度則虛 虛故牌背痛而n엎癡 

楊 • 郭 • 庸은 “下過度는 樓英이 房勞過度라 

고 하였다. 만약 房事失詢나 過度로 인하여 陰

陽이 不和하면 f용%&이 흘러 나와 陰飯를 따라 

流빠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體波이 減少하게 

되고 房事를 週度하게 하면 身體가 虛弱해져 

體背가 흉痛하고 足맴에 埈證이 발생하게 된 

다.엉)”라고 하였고, 

馬는 “만약 陰陽各經의 氣가 不和하게 되면 

摩波이 없下하여 陰器로 흘러 내려가니 그 隨

被이 모두 줄어들고 下行하게 된다. 下行이 過

多하면 心이 虛해져 願背痛과 }파擾이 나타난 

다.잃)”라고 하였고, 

張은 “陰陽不和는 少陰과 陽明이 不和한 것 

을 말한다. 陰陽之氣가 不和하면 짧波과 陰精

이 和合하지 아니하여 律被이 骨 밖으로 흘러 

도 亦可和合而成寫精觀iji'j骨하야 慘W얻於內而 

#윷補tr骨空之中하니 在上엔 可補益|腦嚴요 在
下엔 則流通於大llill씨顧的部分이라 O庸; F암被 
은 此處當指律滅#’的}휠園部分이요 和合은 指
뽑被與뽑精相合이요 홉는 nl'i흡니 셈→:t:M빼라 

24) 校釋. 五觀所化的많波도 也有和合成흡狀的이 

니 慘灌子體內的骨空하고 井可抽‘充腦嚴라 • 
흥5: 五製所化的律波은 和合而成앓點網的nl'i흡 

니 內慘入子骨空之中하야 可以빼‘腦益隨라 
25) 楊; 若陰陽過度하야 不得以理和使 則精滅없下 
於陰하야 而其分減觀被過多 故로 虛而硬病及

R왜Jlfj埈也라 .웹; 下過度는 樓英이 되謂房勞 

過度也라하니라 如果陰陽不和연 就會U!!i'I':被옮 
出 而從陰觀流뺀하야 因此觀被減少하고 房室
過度연 就會使身體虛弱하니 所以顆背쩔痛足땐 
發俊이라 O庸; 陰陽不和는 此處指男女性交失
調커나或過度라 

26) 馬; 推陰陽各經之氣不和 則%&益下하야 而下流
於陰器찾니 其嚴波皆減而下行이라 下行過多
則心虛하야 致體背痛而짧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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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陰部로 내려간다. 많被이 밖으로 흘러 나 

가연 簡波이 감소하여 야래로 내려가니 이것이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요 아래로 내려가 

는 것이 ;꽤많하면 骨야 I겐하여 I찢痛 f않俊이 발 

생하니 이는 隨道의 閒種이다낌)”라고 하였고, 

f착ffr . 章- - 黃 • 傑 • 『校釋』에서는 “陰陽이 

不和하면 精氣가 모두 病드니, 氣가 病들변 不

擬하재 되고 精이 病들면 不守하게 된다. 精氣

가 서로 統輝하지 못하는 까닭에 밟被이 아래 

로 흘러내려가 陰짧로 流빠하게 되니 陰精과 

웹’隨가 모두 감소하게 된다. 流뺀이 過度하면 

圓陰이 날로 虛해지는 까닭애 顆痛 H얻獲 等病

이 발생하니, 이는 勞癡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 

이다.잃)”라고 하였다. 

(3) 陰陽氣道不通 四海閒塞 三;뿔不寫 律滅

不化 水랬井行陽핍之* 別千빠陽 留f下;뿔 不

得慘牌!ht 則下魚眼 水益則寫水帳

楊·휩 ·張 ·윗많 ·章·黃 ·程 ·傑은 “陰|陽

27) 帳; El陰陽不和者는 少陰與陽明之不和也라 陰
陽之氣不和 則被與精不合하야 使~~옹於骨外而 
flirt於陰웃라 lf?(i'Q於外 則關滅皆減而下하냐 
是不能짧읍훗요 下헤u뼈!!!'. 則ιrH힘iπ順}힘n떨埈돗 

니 此는熾道之閔觸也라 
28) .景탬; 陰陽不fll lllJ精氣싸病하니 氣病則不擬

하고 *펴病lllJ不긴’라 精氣不相統離 故로 짧젊於 
下하야 而流뺀於陰쨌니 精嚴皆減이라 輸}뺨過 
j양 則힐陰日I휩 故로 양홍願}힘I쟁埈等病이니 此는 

IJ}j察之所由f'l'il!.라 。章’ 若其陰陽不和 則氣化
失l똥하야 使波%송下하야 流出子陰짧하야 而寫
쉬영鴻等病아라 因而顧減하면 벼‘拜元氣而致虛 
&로 願背網iπa띨俊이라 。黃; 陰陽不쭈U면 精
lf?(i'Qrl핸}야 下流陰짧하야 觀被皆減하니 下甚
lllJ없하고 虛故로 體背痛而厭맴授이니 此는 精
滅之不藏者따라 O傑; 精屬陰이요 氣屬陽아니 
t.ml양陽不和 則精氣不能守職하야 就f친精被益th 
於下 而從陰짧lfitt벤。,라 因此種流ifll:하야 De嚴

%찾 R益減少하고 流1世i행度 則휩陰더益虛f율하니 
J{lj會버現願背作痛而足Jlli!發埈等Ii:狀이라 Otl 
釋· 1£1陰陽不和하야 陽氣不能탬l擬的時候엔 精
li?(flP下流陰짧하야 而使觀R첫減少하고 精陳vtt빠 
ffij廳被減少得過많·면 就會造成陰虛하니 出現顆
背'i'i''Ff~홍痛和足Jlli!俊楚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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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氣道가 rn搬하여 통하지 않으면 氣海 血海

隨海 水됐之海도 또한 閒塞하여 운행하지 못 

하고, 르崔의 決價機能에 이상이 발생하여 輸

힘하지 못하면 밟練이 全身에 敬布되지 못하 

여 ~食物이 運ft되지 않아 淸獨이 나누어지 

지 않은채 함께 陽붐之中으로 流行하니 그 權

뼈은 回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水波은 下魚

에 머물랴 勝跳으로 스며들지 못하나 이로 인 

해 下魚가 眼滿하고 水波이 四方으로 념쳐 흘 

러 水眼病oJ 발생한다‘%)”라고 하였고, 

29) 楊; 鷹뼈陰陽不得和빼하면 則四海閒而不流하 
고 三薰整而不혐하야 其氣不得化폈l"f!:lf?(하니 
水뤘井於陽몹不消하야 別於回陽而留下魚하야 
不得入於勝脫하야 眼於下뚫하고 溫入於身 故
로 寫水眼也이라 。馬; 斯時也에 陰陽之氣道
不빼하면 tJ!l海{영O海論之四海)閔塞하고 三뚫不 
能輸햄하야 其精波이 無自而化하며 其水銀이 
拉탬於陽몹之中하야 5)1)於맹陽而不入하고 留
於下魚而不行하야 不得慘入勝Jj)\; 故로 F뚫眼 
而水앓하야 邊f햇水眼(又見本經水眼論)之病所 
由成fil라 。張; 陰陽氣道不通하면 則律波不得
注於海하야 而四海閒塞훗요 三뚫之氣不i며하 

연 混於없lfi흉하야 而뿜쨌不化잦라 濟泌之rt이 
不得慘於將빠이면 而下뚫8용훗요 水찮於下 則
上i옛i펴薦水眼훗라 O景ff;: l比는 짧被之寫水眼 
也라 三뚫짧決업之官이요 R엉Jj)\;jl송휴용Hi(之IH니 
氣不化 J{lj水不行하야 所以三훨不能협하고 R쳤 

lll\'.不能慘하야 띠i睡眼之病所由作이니 故로 治
l比者는 합以氣化寫主라 i\it觀水없寫명컨대 fl!'. 
非太陽照臨 則陰蘇終不能散하고 i尼i쩔終不能 
乾하니 能知此義연 則知陰陽氣化之道찾라 。

章‘ 其陰陽氣道不通하야 四海r;J뚫하면 則繼入
之水載不化하고 下魚不宣하면 則醫而成水眼
훗라 。黃; i명錫者는 ~I}'용lb\';하야 以成川演하 
고 下流翊孔하야 以뺀水앓이니 陰陽不適하면 
四海閔裵하고 三集不뻐하면 律被不化하야 水
流下傳 而不慘勝lb\'; 則寫鼓n둥이요 水옮經絡 
lllH똘Jt!옳이니 此水爛之不illi:者也라 G程‘ 此句

는 謂르魚不협연 澤被不能化生하ot 而水'JBIZ.
%송寫病이라 .傑; 陰陽的氣道rn_~함不通이면 氣
海 Jin海 廳海 水뤘之海도 也閒塞jjij不行하고 
三魚的決협失職하야 不能輸짧하면 f홈@찾不得 
布化於全身하야 1li.:食物未經連化하고 合拉流
行在陽뽑之中하니 其樓*힘은 不入回陽하고 水
陳은 停留在下옮하야 也不得慘灌於勝l!l'G하니 
這**就會使下옳眼滿하고 水流四益而成寫水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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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釋』 • 郭은 “陰陽의 氣道가 U且離하여 통 

하지 않으면 四海가 閒塞하고 三魚가 輸뺀할 

수 없어서 律被이 布化되지 아냐하여 水觀이 

陽띔가운데로만 오로지 行하여 回陽에 쌓이므 

로 T魚에 머무르거l 되어 勝빠으로 慘뺀하지 

못하니 이로 인해 下魚가 眼滿해지고 水波이 

넘쳐서 水眼。l 발생한다.%)”라고 하였마. 

I考 察]

[校敏어l 對한 考察]

‘和合jlfi寫흡’에 냐하여 r胡本』 T熊本』 『周

本』 『明本』 『藏本』 『티妙本』 『張注本』에는 모 

두 ‘和合而寫高’로 되어 있는데, r素問 • 生氣通

天論』王注에 ‘高는 홉也라’고 하여 ‘高’와 ‘寶’는 

통용하고 았으나, 이 때 ‘高’의 의미를 ‘높다’라 

고 보는 것은 잘못이므로 ‘和合而寫홉’로 해야 

한다. 

‘而下流子陰股’에 대하여 『太素』에는 ‘而下

流千陰’으로 되어 있는데, r校釋』과 『語譯』에 

“而下流子陰股’ 여섯자는 아마도 여랴 ‘則使

波젊而下流子陰’의 句가 중복해서 잘못 붙어있 

는 것 같다.”라고 하였으니 옳다. 

‘虛故體背痛而맴埈’에 대하여 『太素』에는 

‘虛故骨휴痛而맴擾’으로 되어 있고, 『벼ζ』에는 

‘虛則顆흉痛而맴慶’으로 되어 있는데, 牌背痛과 

骨흉痛의 의미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마 

가없다. 

‘三傳不寫’에 대하여 r周本』에는 ‘三흙下寫’ 

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三魚의 기능이상을 말 

하므로 ‘三魚不寫’가 옳다. 

30) .校釋. 陰陽的氣道姐辦不通이연 四海發生閒

塞하고 三魚不能輸뺨하야 律被不得布化하야 
水觀共同:tE陽몹中傳行하야 積在回陽하야 留
手下魚하야 不能樓lll!:JU勝!bl'.하니 子是下魚眼
滿하야 水짧而成옳水R둥이라 。郞; 鷹뼈陰陽氣 
道不通하면 氣海 Jfn.海 蘭海 水觀之海閒塞하 

고 三集不能輸협하야 律被不能運化하야 水觀
聚集:tE陽몹훌面하니 分入子回陽하야 停留在
下魚하야 不能없흉入勝IDl';하니 這樣就會使下
魚眼滿하야 *滅充찮而成뚫水眼이라 

靈樞 • 五醒達波別에 대 한 隔究

[較註에 對한 考察]

‘五觀之律滅和合而寫흡者’에 대하여 張은 原

文을 ‘죠觀之律滅和合而寫高者’로 보고 여기에 

서 ‘高’의 의미를 ‘높다’라고 보았으니 잘못된 

견해이다. 

‘而下流子陰般’에 대하여 楊은 ‘股’字를 仍文

으로 보고 ‘陰器에 藏精한다는 것’으로 보았고, 

馬·景옮·章·黃·傑·庸 둥은 陰股를 大隨

骨로 보고 ‘大뼈骨의 骨題를 補益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校釋』 • 郭은 이 여섯 글자를 아래 

‘則使練찮而下流子陰’획 句가 중복해서 잘못 

붙어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西洋醫學의 관점에 

서 骨麗의 중요한 가능 중의 하나는 血球를 

생생하는 것여고, 血球의 생성이 大隨骨에서 

많이 여루어지는 것을 볼 때, 馬·景몸 동의 

의견이 상당히 유의성이 있다고 본다. 

‘陰陽不和’에 대하여 楊 • 郭 • 庸은 房事의 

의마로 책석하였고, 馬는 陰陽 各經의 氣가 不

和한 것으로 보았으며r 景돕·章·黃·傑·『校 

釋」에서는 전체적인 의미의 陰陽이 不和한 것 

으로 보았고, 張은 少陰과 陽明의 不和로 보았 

는데, 體흡痛과 應癡의 病證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 陰精f업陽인 것을 보면 楊 동의 의견이 

제일 합당하다고 본다. 

‘別子행陽’에 대하여 楊·馬,張·景톰· 

章·黃·程·傑은 ‘飯食物이 運化가 되지 않아 

뺑陽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았고, 『校

釋』 • 郭은 ‘散食物이 運化가 되지 않아 뺑陽에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泌別淸獨이 이루 

어지는 곳은 小陽이므로 水觀이 아직 運化되 

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前者의 의견이 옳다 

고 생각한다, 

I直 譯】

“五題의 F용X찾아 和合하여 생성된 R읍資는 骨·

空으로 스며들어가 腦麗를 補益하고 陰股로 

흘러내려갑니다. 陰陽이 조화롭지 못하면 澤被

이 넘쳐 陰觀로 흘러 나가므로 體波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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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빠져나가고,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麻

하게 되고 댄하게 되는 까닭에 『찢휴이 아프고 

JE.Jf~이 시큰거립니다. 陰陽氣평가 통하지 않으 

면 때海가 막히고 三책가 輸협하지 못하여 많 

뺑이 化生되지 않습니다. 水폈이 }場뭘속으로 

몰려드므로 *햄*8이 뺑|없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앨波이 -y~흰에 머물러 j않ID\;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하니, 바로 下훨가 l없滿해지고 水被이 넘쳐 

水服證이 발생합니다. 이는 챈波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그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정황 

을 설명한 것입니다.” 

IV. 意、 譯

黃帝께서 l뼈11'1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水랬 

이 입으로 들어가서 |싸띨에 보내지변 음식물 

중의 센波은 다섯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날씨가 

추운데 옷을 앓게 입으면 오줌과 입김 콧김 

동의 수증기로 변하고,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 

렵게 입으면 땀으로 변하고, 슬퍼하여 氣가 위 

로 아우르면 눈물로 변하고, 中;따에 熱이 있어 

입氣가 완만해지면 뼈被으로 변하고, %氣가 

안에서 l;펴하면 氣機가 閒쟁하여 평行하지 

못하고, 氣機가 j!Ji行하지 못하면 水l辰證이 발 

생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 

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 

니 원하옵건데 그 이치를 듣고자 합니다.” 

l뼈伯께서 말씀하셨다 “水됐은 입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는데, 그 洙에는 다섯가지가 있 

어서 먼저 신맛은 !ff, 쓴맛은 心, 단맛은 牌,

매운맛은 )]$, 싼맛은 !뽑으로 들어가고, 다시 

|없(隨海), 衝}派(血海), 뼈rlt(氣海), 띔 (水殺之海)

로 들어가고 음식물에서 化生한 f압波도 각각 

해당 통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三훨에서 

나온 氣는 JllL肉을 i없뺀하고 皮햄를 潤澤하게 

하는데 이를 l'fl이라 하고, w被가운데 머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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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행되지 않는 것을 波이라 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럽게 입으면 j짧웬가 열리므로 

땀이 나는데, 만약 寒%가 分肉 사이에 머물러 

서 않波이 모여들어 泳이 형성되면 통증이 발 

생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d쫓理가 닫혀 氣와 폈 

이 운행하지 못하여 水波이 |않lκ으로 흘러들 

어가 오줌과 입김 콧김 등의 수증기로 변합니 

다. 

五魔六뼈 가운데 心이 主떻者가 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눈은 보는 역할을 하며, 聊

는 캘相이 되고, 따은 將軍이 되며, 牌는 護衛

兵이 되고, 뽑은 외부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五願六뼈의 t암波은 모두 눈으로 올라가 스며 

드는데, 마음이 슬퍼 氣가 아우르면 心系가 急

하고 心系가 急하면 뼈가 틀리고 뼈가 들리면 

많波이 위로 념칩니다. 무릇 心系가 急하고, 

뼈는 능히 항상 들려 있는 것은 아니나 (氣가 

아우러져) 잠깐 들렸다가 내렸다가 하므로 흐 

느끼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中옳에 熱이 았으 

면 댐마1의 水類이 잘 소화되어 없어지고, 水폈 

이 잘 소화되어 없어지면 寄生蟲이 먹이를 찾 

아 上下로 움직여서 陽몹가 부풀어 JJU땐에 가 

득차게 되므로 몹가 늘어지니 몹가 늘어지면 

氣가 팽h하는 까닭에 침이 나옵니다. 

五뤘의 l'fl被이 천l合하여 생성된 11암칩’는 I당 

空으로 스며들어가 腦廳를 補益하고 그 다음 

|양股로 흘러내려가 셉’隨를 자양합니다. 房事過

度둥으로 인해 陰陽이 조화롭지 못하면 짧被 

이 넘쳐 陰짧로 흘러 나가므로 體波이 모두 

감소하여 빠져나가고, 隨被이 과도하게 빠져나 

가변 員陰이 虛하게 되고 힐陰이 !Jii하게 되는 

까닭에 體흉이 아프고 足!엔이 시큰거립니다 

陰陽氣道가 통하지 않으면 四海가 막히고 ::::: 

~、가 輸휩하지 못하여 않陳이 化生되지 않습 

니다. 水짧이 運化되지 않고 陽띔속으로 몰려 

드므로 橋뼈아 1멘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많 

被이 下뚫에 머물러 牌l뾰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하면 下뽕가 服滿해지고 水波이 넘쳐 水!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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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이 발생합니다. 

이는 律波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그 정상적 

인 것과 비정상적인 정황을 셜명한 것입니다.” 

v. 結 論

이상과 같이 『靈樞 • 五權律波2lJ』篇어! 대한 

관련 文敵을 校홉에하고 各家의 註釋을 比較 考

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章에서 

‘옳鋼與氣’가 『傷寒』 成注에 ‘寫j弱’로 되어 

있지만, /f i弱 핸 !睡와 함께 칭하여 律波五別

이라고 한 것을 볼 때 ‘馬楊與氣’로 하는 것이 

옳다. 

‘三魚出氣’이 r太素』와 「甲Z」에는 모두 ‘ l:: 

환出氣’로 되어 았지만, 三熊의 기능을 살펴보 

면 上뽕、에서는 宗氣7t 中魚에서는 營氣가 下

魚에서는 衛氣가 나오는 곳이므로 ‘三魚t±l氣’

로 하는 것이 옳다. 

‘寒留子分肉’이 『張11本』에는 i寒짧手分肉’으 

로 되어 있는데, ‘寒짧’는 寒氣가 흐른다는 뜻이 

므로 ‘寒i留f分肉’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氣떻不行’이 r;t:索』와 『甲6』어l는 모두 ‘氣

嚴不行’으로 되어 있는데, 下句 ‘水下留子勝跳’

를 창조하여 볼 때 ‘氣떻不行’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하다‘ 

‘目寫之候’가 『藏本』에는 ‘텀薦之候’로 되어 

있고, F網目』에는 ‘目짧之視’로 되어 있으나, 

‘ 8뚫之候’가 옳다. 

‘)ff寫之將’이 『網텀 J에는 ‘Jlf寫之榮’으로 되 

어 있으나, ‘府寫之將’이 옳다. 

‘賢馬之主外’가 『太素」에는 ‘賢穩之主水’로 

되어 있는데, 上句 ‘뼈寫之相 8구寫之將 牌寫之

衛’의 내용이 Ii廳六뼈의 大主인 心을 보좌하 

는 기관에 대한 설명이므로 ‘賢馬之主外’로 하 

靈樞 · 五擁i좋波5}1j에 대 한 冊究

는 것이 옳다. 

‘夫心系與純 不能常짧’는 T甲ζ』의 ‘夫心系

急 뼈不能常짧’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效而位出’이 f太素』에는 ‘행而位出’로 되어 

있고, 『甲 6J에는 ‘않而健出’로 되어 있는데, 

‘않而位出’로 하는 것이 옳다. 

‘其味有五各走其海 律波各注其道’에 대하여 

楊의 ‘爾|朱 苦味는 血海로, it味는 水觀之海로, 

辛味는 n훨中 ~p氣海로, 영없味는 隨海로 들어가 

고, 텀 야 '/)I道, 觸理가 1千道, 廳꼈。l 健遺, 흉 

가 t휩셨li, 口가 睡道가 된다.’고 보아 四海와 五

道를 자세히 논한 것과, 景몸의 ‘辛味는 뼈로, 

苦味는 心으로, 감味는 牌로, 힘꼈味는 llf으로, 

購味는 뽑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 四海로 들어 

가는데, 四海는 腦가 體海, 衝服이 血海, }價中

이 氣海, 몹가 水顆之海이다.’라고 한 것이 의 

미가 있다. 

‘三뽕 lfj氣’에 대하여 馬 · 張 • 景폼 · 章 퉁이 

上뽕에서는 宗氣, 中魚에서는 營氣, 下桂、에서 

는 衛氣가 나와 모두 전신에 數布된다는 의견 

이 옳다. 

‘翊與氣’중 ‘氣’에 대하여 馬 • 景폼 둥 ‘방귀’ 

로 보았으며, 程 • 庸은 ‘코, 입, 피부에서 발생 

하는 수증기’로 보았는데, 程 동의 의견이 가 

장 합당하다고 본다. 

‘뽑寫之主外’에 대하여 張의 ‘뽑은 藏mi:滅을 

主管하므로 陰精을 부포시켜 밖의 空觀를 鴻

潤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景톰 둥의 ‘賢이 骨

을 主管하여 전신의 形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 것과, 章 등의 ‘뽑魔가 耳이므로 耳의 外팝 

를 듣는 작용’이라고 한 3가지의 이론 모두 의 

마가 있다고 생각한다. 

‘F上추下’에 대하여 章 • 黃 풍악 ‘사람이 

슬퍼하였을 때 나타나는 變化的인 운동’으로 

보는 것이 옳다. 

‘效而位出’에 대하여 楊 풍은 原文 자체를 

‘맺而位出’로 보고 ‘않’의 의미를 ‘흐느껴 우는 

것’으로 보았으니 옳다. 

33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훌훌學原典學會誌 V이. 16-2 

2章에서 

‘ffij F流子陰股’에 대하여 『校釋』과 『語譯』에 

서는 “ ‘而F流f陰뻐’ 여섯자는 아마도 아래 

‘則使波없而F流子陰’의 句가 중복해서 잘못 

붙어있는 것 같다,”라고 하였으니 옳다. 

‘三魚不점’가 r周本』에는 ‘三뿜下寫’로 되어 

있으나, 이는 三뿜의 기능이상을 말하므로 ‘三

함不寫’가 옳다. 

‘五봤之律波和合而댐휩·者’에 대하여 張은 原

文을 ‘五뤘之律波和合而寫高者’로 보고 여기에 

서 ‘高’의 의미를 ‘높다’라고 보았으니 잘못된 

견해이다. 

‘而下流f陰股’에 대하여 『校釋』 • 郭은 이 

여섯 글자를 아래 ‘則使被없而下流子陰’의 句

가 중복해서 잘못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景톰 동은 ‘陰般’를 大腦骨로 보고 ‘大眼骨의 

줘·體를 補益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陰陽不和’에 대하여 %찢좁痛과 ~俊의 病證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 陰精樹傷인 것을 감안할 

때 楊 풍의 ‘房휩失調나 過많’ 보는 것이 옳다. 

‘別子뺑錫’에 대하여 楊 풍의 ‘欲食物이 運

化가 되지 않아 뼈陽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 

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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